
 
 

루카 9, 28ㄴ-36 (2025/3/16,  사순 제2주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이 하얗게 빛나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묵상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계셨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되지 않았을까? 산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변모하셨다면 
어땠을까? 몇몇 제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장소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랬다면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순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변모하셨다면 과연 제 생각대로 되었을까요? 
어쩌면 모두 믿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통과 모욕의 
십자가의 길에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황홀한 순간이나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전지전능한 예수님, 영광스럽고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기에 인간적 한계에 좌절하고, 시련과 역경 앞에 포기하며, 부족함으로 생기는 수많은 잘못 
앞에서 회개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인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당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마침내 부활을 통해 우리도 거룩하게 
변모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죽음이 배제된 영광스러운 
모습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삶을 들여다 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해보고 
같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 

1)​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나요? 

2)​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을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